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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이윤미(사진=SNS 캡처)2026.01.06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 남정현 기자 = 배우 이윤미가 근황을 전했다.

이윤미는 6일 소셜미디어에서 "나이는 한 살 더 먹었지만"이라며 "노랑물로 만성염증 잡고 신체 나이는 한 살 더 어려지는 26

년 되세요"라고 말했다.

함께 올린 사진 속 이윤미는 잔에 담긴 노란색 음료를 들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다. 

잡티 없는 피부와 또렷한 이목구비, 여유로운 분위기가 어우러지며 동안 미모를 자랑했다.

이윤미는 2006년 작곡가 주영훈과 결혼해 슬하에 세 딸을 뒀다.



이윤미는 1981년생으로 2003년 KBS 2TV 예능물 '산장미팅-장미의 전쟁'으로 데뷔했다. 드라마 '작은 아씨들', '내 이름은

김삼순', '드림하이', '불굴의 차여사', '스폰서' 등에 출연했다.

주영훈은 1993년 가수 심신의 '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녀'를 통해 작곡가로 데뷔했다. 엄정화의 '포이즌', 코요태의 '비몽', 김

종국의 '사랑스러워' 등을 작곡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nam_jh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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